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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실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이번 장은 실체의 첫 번째 

부분으로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객체에 대해

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객체와 값을 비교 설명합니다. 

2. 링크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링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실체의 

UML 표현들을 다룹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전체와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실체의 좀 더 복

잡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우리는 object와 value를 외국어로 간주하고, 

object를 객체로, 

value를 값으로 표기합니다. 

우리는 link를 외래어로 간주하여 링크로 표기합니다. 

우리는 identity, state, behavior, property를 외국어로 간주하고, 

identity는 정체성으로, 

state는 상태로, 

behavior는 행위로, 

property는 특성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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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실체  

1.1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목적을 갖습니다.

존재를 특정 철학에 비추어 설명하면, 

우연적이거나 무의미한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우리는 이런 실체를 다루지 않습니

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실체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내에서 목적을 갖고 존재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버그이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존재라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1.2 존재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것을 실체(instance)라 합니다. 

1.3 존재목적을 달성하려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존재목적은 저절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실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1.4 실체가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행위(behavior)

라고 합니다. 

1.5 실체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에 의존해서 인식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친구인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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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이 참 노랗기도 하네!”

“무슨 색깔?”

“해바라기의 꽃잎 색깔”

그림 2.1

그림 2.1과 같이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꽃잎 색깔인 노

랑도 있습니다. 해바라기도 노랑도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즉,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그 자체적으로 이 해바라기 저 해바라기 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해바라기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먼저 어떤 해

바라기인지를 가리켜야 합니다. 

1.6 해바라기와 같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실체를 객체

(object)라고 하고, 노랑과 같이 독립적 실체에 의존해서만 인식되는 실

체를 값(value)이라 합니다. 

1.7 객체들은 다른 객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실체와 실체를 연결해야 함으로 실체입니다. 연결하는 것이 

목적인 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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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객체와 객체사이의 연결실체를 링크(link)라고 합니다. 

연결하려면 연결하는 대상을 독립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연결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객체들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1.9 인식은 주어진 환경 즉 컨텍스트(context)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텍스트에서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인식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

에,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의존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라고 하더라도 

배송회사에서 고객의 주소로 사용될 때와

우체국에서 관리되는 주소로 사용될 때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배송회사에서 주소는 고객에 대한 인식 없이는 인식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우체국에서 관리되는 주소는 독립적으로 인식할 만한 가치

가 있습니다. 

1.10 대상이 다루어지는 인식의 컨텍스트를 도메인(domain)이라고 

합니다. 

객체인지 값인지 구분은 인식의 문제로, 이전에 대상을 어떻게 구분

했는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보다 도메인이 중요합니다. 

1.11 객체와 값 구분은 복잡성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의 수가 많으면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한 것은 한 번에 다룰 수 없

습니다. 

객체모델링은 대상들 중에 값들을 의도적으로 감춤으로서(무시함으로

서) 한 번에 다루어야 할 대상의 수를 줄입니다. 실체들 중에 값들이 객

체들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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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객체 

2.1 객체는 그 자체로 인식될 만한 가치가 있는 독립적 실체입니다. 

2.2 객체는 실체이기 때문에 행위를 갖습니다. 

모든 실체를 존재목적을 갖고 그 존재목적은 행위를 통해 달성됩니

다. 

 

2.3 그 자체로 존재가 인식되려면, 그 것이 그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자체를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과 같이 지칭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2.4 그것이 그것인 것을 아는 방법을 자기동일성 또는 정체성(identity)

이라고 합니다. 

2.5 객체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2.6 정체성을 갖는 객체는 여러 개 중에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두 친구의 해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니다. 

“색깔이 참 노랗기도 하네!”

“무슨 색깔?”

“해바라기의 꽃잎 색깔”

“어떤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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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저 키 큰 해바라기”

“아, 저기 저 키 큰 해바라기”

그림 2.2

두 친구는 그림 2.2의 여러 해바라기들 중에서 한 해바라기를 선택

했고, 그 해바라기를 지칭하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7 정체성을 갖는 객체만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려면 먼저 대상이 여러 개 있어야 합니다. 여러 대상들 중에 개개

의 것을 구분할 수 없다면 선택의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형식화는 객체사고를 통해 모델링 대상들을 정체성이 있는 것(객

체)과 정체성이 없는 것(값)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같은 개념으로 불리

는 다수의 실체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객체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8 변화는 정체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날도 친구인 두 사람이 같은 장소를 지나갑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 해바라기 꽃잎 색깔이 어제 보다 더 노래졌네.”

어제 본 해바라기의 꽃잎 색깔이 오늘 더 노래졌다고 하려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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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던 해바라기와 오늘 본 해바라기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야! 많이 변했네!”라고 하려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의 내 친구인지를 알아야합니다. 

2.9 객체에 대해서만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갖는 실체가 객체이고, 정체성이 있어야만 변화를 이야기

할 수 있음으로 객체에 대해서만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값은 변하더라고 그 값이 그 값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값 자체

를 놓고  변화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값은 객체에 붙어서만 그 

객체의 변화를 이야기 하는 데 사용됩니다. 객체에 붙어서 객체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도 값은 변화 된 것이 아니라 이전 값이 새로운 

값으로 대체된 것 입니다. 

2.10 변화 또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인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변화

로 인식합니다. 

2.11 비교를 통해서 변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꽃잎 색깔이 변했다고 하려면 어제의 꽃잎 색깔이 어떠

했는지, 오늘의 꽃잎 색깔이 어떠한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만에 만난 친구가 변했다고 하려면 변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

는지, 변한 후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2 비교하려면 비교할 수 있는 이름과 값이 있어야 합니다. 

해바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두 친구 중 한 명이 다음날 다시 그 

해바라기를 보고 혼잣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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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다 더 노래졌네!”

어제의 해바라기 꽃잎 색깔이 노랑이었다면 오늘의 해바라기 색깔은 

더 노랑입니다. 

해바라기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비교 대상의 이름인 ‘꽃잎 색깔’

과 비교를 위한 ‘노랑’와 ‘더 노랑’ 이라는 값이 있어야 합니다. 

객체의 변화를 알려면 비교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합니다. 값의 존재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값이 객체에 의존해서 인식되는 이유가 되

기도 합니다. 

2.13 객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교대상의 이름과 값을 

객체의 특성(property)이라 합니다. 

2.14 변화는 객체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바라기 꽃잎 색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해바

라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꽃잎 색깔이 더 노래

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5 변화를 겪는 객체가 그때 어떠했는지 또는 지금 어떠한지에 대

한 표현을 상태(state)라고 합니다. 

2.16 객체의 상태는 특성들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해바라기의 상태는 꽃잎 색과 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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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하나의 특성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여럿일 수 있습니다. 

2.18 다수의 특성을 하나로 묶어 다룸으로 인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송을 위해 고객의 우편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를 별개로 다룰 수

도 있지만 주소라는 그룹으로 묶어 다룰 수도 있습니다. 

주소라는 그룹을 사용함으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관심은 감추고 

주소만을 인식함으로 인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기본주소, 상세주소가 하나로 묶여 그룹을 이루었지만 이

것들은 여전히 고객이라는 객체의 인식에 의존하는 값 입니다.  

2.19 하나로 묶인 특성들의 그룹을 데이터값(data value)이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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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값 

3.1 값은 독립적 실체에 의존해서 인식될 때만 인식할 가치가 있는 의

존적 실체입니다. 

3.2 값은 실체이기 때문에 행위를 갖습니다. 

3.3 값은 정체성을 갖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태 또

한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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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링크 

4.1 링크는 객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연결실체입니다. 

4.2 객체와 객체를 연결시키는 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연결시켰던 바로 

그 객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4.3 나중에 필요할 때 찾으려면 연결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연결이 일시적이라면 연결이 유지되는 그 시점에서만 연결된 객체를 찾

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연결된 객체를 찾아야 한다면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는 연결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4 링크는 객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강한연결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연결을 약한연결, 연결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끊어야 

할 시점이 되기 전까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강한연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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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기 전에  

이번 장에서는 실체의 세 가지 종류인 객체와 값과 링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객체에는 좀 더 많은 분량을 할당했고, 값과 링크는 간략하게 다루

었습니다. 

객체와 값은 상대적인 것으로 객체를 잘 알면 값도 잘 알 수 있습니

다. 링크는 이후의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링크

가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객체와 값의 구분은 객체모델링에 있어 복잡성을 다루는 가장 기본

적인 것으로 객체모델링의 관문이며 첫 단추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머지 단추들도 잘 꿸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는 다수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먼저 

그 이름과 정의를 외우십시오. 

용어정의는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각 절의 항목 하나하나가 심도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

어 내용을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번 이상 정독

합니다. 


